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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은 전주 이씨, 아호가 가산(可山)이고 필명으로 아세아(亞細兒), 문성(文星)을 쓰기도 했다.


    안원대군(安原大君)의 후손으로 1907년에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서 태어났다.


    


    1920년 3월 평창공립보통학교 졸업,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5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고 1930년에 같은 대학 법문학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효석은 경성제대 재학 중 단편 〈도시와 유령〉(1928)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1933년에 그가 김기림, 이태준, 유치진, 정지용, 이무영, 조용만, 김유영, 이종명 등과 함께 순수문학의 가치 아래 구인회(九人會)를 창립하면서 〈돈(豚)〉, 〈수탉〉 등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6년에는 〈산〉, 〈들〉 등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인 필체로 유려하게 묘사한 작품들과 1930년대 조선 시골 사회를 아름답게 묘사한 〈메밀꽃 필 무렵〉 등을 발표하였다.


    


    1942년 5월 25일 결핵수막염으로 숨을 거두었다.


    


    대표작으로는 단편 〈노령근해(露領近海)〉, 〈해바라기〉, 《이효석단편집》 등이 있으며 장편은 《화분(花粉)》(1939년 작), 《벽공무한(碧空無限)》(1941년 작)이 있으며 이 중 《화분》은 1972년 하길종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그는 110편이 넘는 수필을 발표하여 당대에는 수필가로서도 명망이 높았으며,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바 있는 〈낙엽을 태우면서〉가 대표작이다.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지에 발표된 이효석의 단편소설로, 1930년대 조선 시골 사회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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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책은 ePub 2.0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전자책은 뷰어 설정에서 들여쓰기, 문단간격, 줄간격을 원본보기로 설정하실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고어(古語)·사어(死語)·구어·방언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최소화 했음을 밝힙니다.


    	일부 어려운 옛말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거나 주석으로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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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 놓은 전(廛)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곳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거의 절반 가까이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이리저리 머뭇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보기에 너절하고 염치없는 데가 있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1)들도 귀치않다귀찮다. 얼금뱅이얼굴이 얼금얼금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온갖 천을 팔던 가게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낚다’의 방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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